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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우주활동 환경평가 면제와 주파수 대폭 개방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우주산업을 겨냥한 규제완화 패키지를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주요 내용으로는 우주 활동을 국가환경정책법(NEPA) 환경영향평

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현대화와, 위성용으로 1,000MHz 가 넘는 신규 주파

수를 개방하는 결정 등이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FCC 의 주파수 공급확대

(spectrum abundance) 정책이 본격화된 것이다. 

첫 번째로 FCC는 발사, 위성 전개, 우주선 운용 같은 우주 기반 활동이 NEPA 환

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주요 연방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주파수 인가와 위성 지구국 부지도 같은 취지로 정리됐다. 다만 규제를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라 중복 심사를 해결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궤도 잔해(우주 쓰레

기)와 우주 안전 요건, 국제 조약상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발사 활동 자체는 

여전히 연방항공청(FAA)의 NEPA 심사를 받게 된다.  

주목할 부분은 FCC 가 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으로 단말 직접통신(D2D)과 함께 

궤도 데이터센터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위원장은 차세대 우주 개발에

서 환경 소송이나 막판 변수 같은 예측 불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

명했는데, 실제로 환경 소송은 스타십 텍사스 발사장에서 일정 지연을 만들어낸 

전례가 있는 리스크다. 우주 배치·운용 단계의 NEPA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스

타클라우드, 스페이스 X의 궤도 AI 군집 같은 프로젝트의 규제 리스크 항목이 하

나 줄어든 셈이다. 

두 번째는 12.7GHz 와 42GHz 대역에서 1,000MHz 가 넘는 주파수를 위성용으

로 개방한 것이다. 12.7GHz 대역은 고정위성서비스(FSS)의 업링크·다운링크 양

방향 사용을 허용하고, 42GHz 대역은 경량 라이선싱 방식으로 집약적인 위성 사

용을 허용한다. 가정용 위성 브로드밴드와 기내·선상 연결, 위성-지상망 간 트래

픽 라우팅 용량 확충이 목적이다.  

이번 의결은 FCC 가 그간 이어 온 우주 규제완화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위

성 인허가 처리 절차 개선, 방송 중계용 C밴드를 회수해 지상 이동통신용으로 경

매하는 재배치, 그리고 이번 NEPA 면제와 위성용 신규 대역 공급 모두 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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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된다.  

물론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는데, 대규모 군집위성의 대기권 재진입에 따른 대기 

오염과 천문 관측 간섭 등 누적 환경영향에 대한 논의가 커지는 시점에 환경평가 

경로 자체를 닫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향후 환경단체와 천문학계의 소송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규제 공백이 아니라는 FCC 의 거듭된 설명 역시 이런 비

판을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미국의 우주 규제 환경이 산업 친화적 방

향으로 확정되는 흐름은 분명해졌으며, D2D 와 궤도 데이터센터, 대형 군집 등 

차세대 사업의 미국 내 전개 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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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ㆍ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ㆍ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ㆍ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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